


잘못된 상식





집안에서는 우리 아이에게 그저 맛을 보는 차원에서 술을 마시도록 허락해도 된다








술을 잘 마시고 쉽게 취하지 않아야 성공하고 남자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젊은 사람이 독한 술이 아닌 맥주나 와인정도를 마시는 것은 괜찮다








겨우 한 두잔 마신거라면 젊은 사람은 운전해도 괜찮다








마약이 음주보다 훨씬 더 큰 문제이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오직 자신들에게만 해를 입힌다





틴에이져들이 술을 구하는 것은 힘들다





우리아이는 친구네 집에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집 부모님이 지켜보고 있어요














올바른 사실





장소와 누가 술을 권했느냐를 불문하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마시도록 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자녀에게 술을 허용하는 것은 나중에 자녀가 성장한 후에 알콜중독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술을 잘 마시고 쉽게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코올 의존도가 높은 것을 초기에 경고하는  메세지입니다


서빙 사이즈로 보면 맥주나 와인에도 위스키나 기타 독주와 같은 양의 알코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맥주잔의 맥주 한잔과 양주잔의 독주 한잔은 알코올 양으로 볼때는 같습니다


21세 이하의 사람이 0.02 퍼센트나 그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운전을 하면 DUI로 걸리게 됩니다.   이는 단 한잔의 술로도 걸릴 수 있는 수치입니다


알코올은 코캐인, 헤로인 그리고 모든 불법 마약을 합친것보다도 더 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빼앗는 주범입니다


술을 마시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엄마, 할아버지, 누나, 이모, 친구, 여자친구 남자친구 등 그들때문에 걱정을 해야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3명중 2명의 틴에이져들은 부모님 몰래 집에서 술을 구하기가 쉽다고 이야기 합니다


4명중 1명의 청소년들은 부모님들이 있는 곳에서도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실 수 있는 파티에 참석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술에 관한 8 가지 잘못된 상식과 올바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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